






■ 교사용 실험 자료실 ■

실험 제목  눈 내리는 풍경 실험 원리  용해도의 이해와 결정의 석출

실험 시간  40분 실험 분야  화학 실험 방법  개별 실험 

세트구성물 염화암모늄, 유리병, 종이컵, 스틱 

교사준비물  뜨거운 물, 셀로판테이프, 돋보기(가능하면) 학생준비물 꾸밈재료(네임펜 등), 가위, 자

실험 결과  염화암모늄 결정이 들어있는 유리병 1개를 가져갑니다.

실험팁

 TIP 1. 염화암모늄을 녹이는 물은 정수기의 뜨거운 물(약 95℃) 또는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98℃) 

정도면 충분하지만, 그 물이 식을수록 염화암모늄의 용해도가 떨어지므로 뜨거운 물에 빨리 

녹여야 합니다. (40ml의 뜨거운 물 필요 = 종이컵 바닥(외부기준)에서 2.5cm높이)

        또한 염화암모늄을 녹일 때 물이 급격히 식으므로 가능하다면 유리 비커에 염화암모늄과 정

량의 물을 넣고 데워 완전히 녹이는 것(또는 중탕가열)이 가장 좋습니다. 

 TIP 2. 도안을 장식한 다음, 셀로판테이프로 붙여 물에 담갔을 때에도 장식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TIP 3. 종이컵 바닥에 염화암모늄이 남아있다면 윗물만 따라 병에 넣으세요.

 TIP 4. 다 식도록 결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병 속의 용액과 종이컵 속의 남은 염화암모늄을 한데 모

아 비커 등에 넣고 가열하여 완전히 녹인 다음 다시 병 속에 넣으면 됩니다.

        절대로 뜨거운 물 등을 더 부어 녹이지 마세요. 농도가 낮아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TIP 5. 유리병을 차갑게 한 후 뜨거운 염화암모늄 용액을 부으면 결정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단 

유리병이므로 심한 온도차는 피하세요.(얼음물을 넣었다가, 펄펄 끓는 용액을 바로 붓는 것 

등)

 TIP 6. 실험하는 계절이 여름이거나 실내온도가 높은 경우 수조에 얼음물을 받아놓고, 플라스틱 병

을 담가 관찰하면 결정이 잘 생깁니다. 돋보기가 있으면 더 멋진 결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

다.

 TIP 7. 실험 결과물인 유리병은 던지거나 떨어뜨리면 깨져 다칠 수 있습니다. 주의지도하세요.

같은 양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설탕은 어떤 물에 더 많이 녹을까요?

 소금은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용질은 뜨거울수록 더 잘 녹습니다. = 온도가 높을 때 용해도가 큽니다.

1. 용해도란 무엇일까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g)을 용해도라 합니다.

2. 맞는 말에 O표 하거나,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3. 더 많은 눈이 내리는 풍경을 만들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 온도는 매우 높게, 나중 온도는 매우 낮게 할수록 결정이 많이 생깁니다. 

  포화 용액의 양이 증가하면 결정으로 내려오는 용질의 양도 증가합니다.

  용해도 곡선에서 기울기가 큰 용질을 선택하면 됩니다.



용해도 [溶解度, solubility]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g).

같은 용매에 녹이더라도 용질의 종류에 따라 녹을 수 있는 양은 서로 다르다. 또한 같은 용질이라도 용매의 종류에 



따라 녹을 수 있는 양도 다르다. 또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용해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용매에', '어

떤 용질을', '몇 도의 온도에서' 녹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보통은 용매로서 물을 사용한다.

용해도는 보통 용매 100g에 대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g)로 나타낸다.예를 들어, 용질 A를 20˚C에

서 물 150g에 녹였더니 15g까지 녹고 그 이상을 넣으면 가라앉았다고 할 때, 용질 A의 20˚C에서

15 : 150 = x : 100, 

∴ x=10, 따라서 용해도는 10이다.

또 만약 20˚C에서 용해도가 20인 용질 B를, 20˚C에서 물에 최대한 많이 녹여 180g의 용액을 만들었다고 할 때, 

물과 용질 B는 전체 용액 속에 각각 몇 그람씩 섞여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물의 양을 x, 용질 B의 양을 y라 하면,

x + y = 180   ->    x = 180 - y, (물의 양과 용질 B의 양을 합하면 180g)

20 : 100 = y : x  -> 20 : 100 = y : 180 - y,

100y = 3600 - 20y, 

∴ y = 30

따라서 물 130g에 용질 B 30g이 녹아있는 용액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질을 용매에 직접 녹여가면서 용질의 용해도를 알아낼 수 있으며, 용해도를 알고 있는 용질의 경우 포

화 용액 속에 용질이 몇 그람 포함되어 있는지도 계산해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극성 용질은 극성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높고, 비극성 용질은 비극성 용매에 대한 용해도가 높다. 또 

온도 뿐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도 용해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기압에서의 용해도를 말한다

염화암모늄 [鹽化-, ammonium chloride]  

 북정사(北庭砂)라고도 하고 공업적으로는 염안(鹽安)이라고도 하는데 화학식 NH4Cl이며 보통은 무색의 정육면체 

결정으로 고체를 가열하면 융해하지 않고 337.8℃에서 승화하여 기체로 되나, 기체 속에서는 분해하여 염화수소 

HCl과 암모니아 NH3으로 되어 있다. 약간 흡습성이 있고, 물에는 잘 녹는다. 천연으로는 화산지대나 온천지대에 

존재하고, 공업적으로는 염과 암모늄소다법에 의해서 대량으로 제조된다. 

 공업적으로는 염안(鹽安)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노사(鹵砂)라고 하였다. 화학식 NH4Cl. 보통은 무색의 정육면체 

결정으로, 분자량 53.50, 비중 1.53(17 ℃)이다. 고체를 가열하면 융해하지 않고 337.8℃에서 승화하여 기체로 되

나, 기체 속에서는 분해하여 염화수소 HCl과 암모니아 NH3으로 되어 있다. 약간 흡습성이 있고, 물에는 잘 녹는다. 

용해도는 물 100g에 29.4g(0℃), 77.3g(100℃)이다. 메탄올·에탄올에도 녹으나, 아세톤·에테르·아세트산에틸에는 잘 

녹지 않는다. 

 천연으로는 화산지대나 온천지대에 존재하고, 공업적으로는 염과 암모늄소다법에 의해서 대량으로 제조된다. 또, 

가스공업의 암모니아액에 염산을 가해도 생긴다. 실험실에서는 암모니아와 염산의 중화(中和), 황화암모늄과 식염의 

복분해 등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건전지의 전기분해 페이스트의 원료, 납땜의 용융제, 아연도금, 가죽의 무두질, 

화약, 염색 등에 사용되고, 또 분석시약·의약품·비료로도 중요하다. 

《동의보감》상 약재이기도 하며, 투명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맵고 시며, 독이 있다. 

오랜 체증으로 배 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증세와 어혈을 풀고, 태반을 나오게 하며, 냉을 없앤다. 또한 굳은 살을 없

애고,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본초강목》에 의하면 이 약은 독이 있으므로 많이 먹으면 장과 위를 상하게 하고, 

생 것을 쓰면 심장의 피를 잘 돌지 못하게 하므로 오랜기간 복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